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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high-intensity flash sources on the human eye is strongly needed, not only for 

proper use of the sources, but for human eye health. In this study, the exposure-limit distance (ELD), indicating the minimal 

safe distance in case of seeing by chance a high-intensity flash, is proposed. The optical procedures to determine the ELD of 

a high-intensity flash are clarified, and the dependence of ELD on its parameters such as luminous intensity, duration, and radius 

of a flash are thoroughly investigated. From this investigation it is obvious that, while being weakly dependent on duration, the 

ELD is nearly proportional to the luminous intensity and the radius of a flash. The proposed ELD as an intuitive safety-indicating 

parameter is more useful and intuitive than the other characteristic parameters of a high-intensity flash. The ELD is expected to 

be an essential parameter as a safety indicator, to characterize the performance of a high-intensity flash and to promote the safety 

of the human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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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도 섬광에 의하여 사람 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섬광의 사용상에나 눈의 보건의학적인 관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섬광의 안전지표로서 노출제한거리를 제안하고, 섬광의 특성으로부터 노출제한 노출제한거리

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고섬광에 대한 노출제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망막에서 투영되는 열적 에너지이며 

이는 망막의 열적위험을 나타내는 열적유효복사휘도로 표현된다.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는 열적 유효복사휘도 또는 광도와 광원

반경에 거의 비례하나 지속시간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가 지속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에 

미치는 영향이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중요한 발견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노출제한거리는 

고섬광의 연구개발과 활용에서 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보건의학 분야에서도 안전지표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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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 spectrum and the name of each region from UV to IR 

overlapped with Blackbody radiance curves of various temperatures.

I. 서    론

고섬광은 고광도 광원으로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

을 방출하여 전자광학 장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

 강한 빛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는 경우

에는 매우 큰 광량이 일시적으로 망막의 영상면에 집속되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눈의 동공의 직경이 

낮에는 2 mm에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는 8 mm까지 커지

는 것을
[4,5]

 고려하면 야간에 사용되는 고섬광을 가까운 거리

에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은 시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6]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고섬광에 의하여 사람의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섬광이 눈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결과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원인은 대부분

의 고섬광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가 발표되기 어려운 것으

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국내에서 고섬광 발생장치 연구를 통하여 섬광의 광

도와 지속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고
[2,3]

, 개략적으로라도 섬광

의 적외선 발광 특성도 측정할 수 있었다.
[6,7]

 또한 최근의 연

구에서 섬광의 발광 특성, 섬광에 노출되는 거리, 그리고 주

변 환경의 조도에 따른 망막에 도달되는 복사조도(irradiance)

와 총 입사에너지를 모델링하였다.
[8]
 이 결과로부터 특정 섬

광에 대하여 노출거리와 주변 조도에 따른 망막에 도달되는 

복사조도와 총 입사에너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눈의 안전

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입사 복사조도 또는 망막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광속과 에너지를 알 수 있으면 고섬광이 눈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에 더 근접해갈 수 있을 

것이다.

LED (light emitting diode) 및 LD (laser diode) 등의 인조

광원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인조광원에 대한 눈의 보

호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며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놓은 지침이 바로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의 지침서들로 요약된

다.
[9-12]

 이 지침들은 조명등 및 조명등 시스템의 광 ․ 생물학

적 안전지침인 IEC 62471/CIE S 009/E&F를 포함하여
[13]
 가

시광과 적외선 파장영역에서 LED와 LD의 안전지침을 기술

한 문서들이며 자외선(UV) 파장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ICNIRP 2004의 지침서가 있다.
[8,9]

 가장 최근의 지침으로는 

2013년에 발표된 것으로 앞서 2009년에 발표한 지침보다 2.5

배로 강화한 지침서 이다.
[11-14]

 이 지침은 UV에서 가시광과 

적외선까지를 포함한 복사광에 대한 노출제한 지침서이다.
[11]
 

눈에 입사되는 광은 눈의 각 부분에서 흡수되면서 최종적

으로 가시광과 적외선의 일부가 망막(retina)에 도달한다. 대

부분의 UVB와 UVC 영역의 빛은 각막에서 흡수되고 대부분

의 UVA는 렌즈에서 흡수된다. 가시광 보다 에너지가 적은 

적외선 IRB와 IRC는 역시 각막과 수양액에서 대부분 흡수

되고 대부분의 IRA가 망막까지 도달한다.
[5,15]

 그림 1에는 자

외선에서부터 적외선 영역까지의 각 영역의 명칭을 구분하

였다. 그림 1에 표기한 복사휘도(radiance, W/(sr ․ m
2
))는 온

도가 3000-6000 K (여기에 추가로 300 K)의 흑체복사의 복

사휘도를 나타내며 5778 K의 흑체는 태양의 흑체복사 등가

온도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400-1400 nm 파장범위의 가

시광선과 IRA가 망막에 투영되고 흡수는 빛이다.

눈으로 입사된 광 가운데 각막과 렌즈를 투과하여 유리체

를 지나서 망막에까지 도달되는 광은 가시광선과 IRA영역의 

광이다. 광에 의한 망막의 손상은 가시광 중에 600 nm 미만

의 광에 10 초 이상 노출될 경우에는 광화학적 손상이 주를 

이루고 이 보다 짧은 수초 미만의 기간 동안 노출되는 경우

에는 열적인 손상이 된다. 특히 적외선 영역의 빛에 의한 광

화학적인 손상이 보고된 적은 없으며 10 초 이상의 긴 노출

인 경우에도 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12,15]

 한편 망막의 열적

손상은 제논 아크 플래시, 핵폭발 플래시 등 매우 강한 빛, 

즉 고광도 광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2]

본 연구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고광도 섬광원에 대한 노출

제한을 연구하였다.
[16]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섬광의 노출제

한거리를 제안하고, 고섬광의 특성 파라미터로부터 노출제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확보

되는 고섬광에 대한 노출제한거리와 이를 구하는 방법은 고

섬광의 연구개발과 활용에서는 고광도 섬광의 효과를 명확

하게 표현하는 성능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어쩔 

수 없이 고섬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눈을 보호하는 보건의

학적인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ICNIRP의 가시광과 적외선에 노출제한 지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제한을 살펴보고 이 지침에 근거한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를 제안한다. 3장에서는 섬광 특성에 

따른 노출제한 거리를 구하는 세부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한다. 

II.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

광원에 대한 노출제한 지침은 자연광원 뿐만 아니라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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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등의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9-12]

 ICNIRP의 지침에서 제공하는 노출제한은 명확하게 

알려진 부상문턱치(injury threshold)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지침에서는 파장이 300 nm에서 1 mm, 즉 자외선

(UV)에서 가시광과 적외선의 전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광화학적인 작용과 열적인 작용에 

의하여 망막에서 파장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각각의 위험함

수(hazard function)를 고려하고 있다.

ICNIRP 지침
[12]

에서는 380-1400 nm의 파장범위에서 망막

의 위험요인이 고려된 광원의 특성을 사용한다. 이 지침에서 

제공되는 노출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망막의 열적인 위험(380-1400 nm)의 노출제한 유효 복

사휘도(effective radiance)




×

(1 ㎲ ≤ t ≤0.25 s, 1.5 mrad ≤ α ≤100 mrad)
(1)

나. 청색광에 의한 망막의 광화학적인 위험(300-700 nm)의 

노출제한




× (0.25 s ≤ t ≤ 10,000 s) (2)




 ( t ≥ 10,000 s) (3)

여기서 


은 노출제한 유효복사휘도, 


는 


을 노출

시간 대하여 적분한 dose에 해당된다. 또한 α는 광원 유지각

으로 단위는 radian이고, t는 광원에 노출되는 시간으로 초 

단위를 갖는다. 광원 유지각은 광원을 구형으로 볼 때 광원

에 노출되는 위치에서 광원을 바라본 각도로 광원의 직경과 

광원에서 노출위치 간의 거리의 비로 정의되며, 또한 앞으로 

광원 노출시간은 광원의 유지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식 

(1)은 광원노출시간의 범위가 1 ㎲ ≤ t ≤0.25 s 이고 광원

의 유지각이 1.5 mrad ≤ α ≤100 mrad에서 적용된다. 이 

시간과 유지각의 범위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고섬광에 적

용되는 범위이다. 

위의 두 가지 노출제한 이외에도 ICNIRP 노출제한 지침에

는 각막과 렌즈의 노출제한, 피부에 노출제한, 그리고 장기

간동안에 걸친 노출제한 지침이 있으나 1-100 ms 범위의 상

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지속되는 고섬광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 두 가지 항목에서도, 노출

시간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의 고려할 대상은 첫 번째 항

목인 망막의 열적위험에 대한 노출 제한임을 알 수 있다. 

특정 광원에 대하여 망막에 투영되는 유효복사휘도, LR을 

구하고 그 값이 제한 값을 넘는지를 살펴보면 그 광원에 노

출이 위험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망막에 투영되는 

유효 복사휘도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4)

여기서 Lλ는 광원의 분광복사휘도(spectral radiance)이고 R(λ)

는 망막에서의 열적위험함수(retinal thermal hazard function)

로 망막손상을 유발하게 하는 파장에 따른 효율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함수는 ICNIRP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12]
 

광원의 반경을 rf, 그리고 광원에 노출되는 거리를 p라 하

면 광원의 유지각은   로 표현되고 이를 이용하여 식 

(1)에서 노출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는 다음과 같이 노출제한 

복사휘도에 해당되는 노출제한 거리(p
EL
)가 된다.

 ×





 (5)

여기서 rf , p
EL 

의 단위는 미터(m)이고 


의 단위는 

Wsr
-1
m

-2
이다. 식 (5)에서 의미하는 바는 노출시간이 일정할 

때 노출제한 거리는 노출제한 복사휘도(또는 광도)와 광원의 

반경에 비례한다. 또한 노출제한거리는 노출시간 의존성이 

매우 약하다. 즉 섬광의 노출 시간이 100배 증가해도 노출거

리는 약 3.2배만 증가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섬광의 지속시

간을 늘리면 늘어난 시간만큼 비례하여 사람의 눈에 더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식 (5)로 제안된 노출제한 거리는 이 거리보다 먼 거리에

서 광원을 바라보는 것이 눈에 안전함을 알려주는 안전지표

이다. 따라서 고광도의 섬광원에 대하여 안전한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안전지표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고섬광에 대한 

노출제한 거리는 고광도의 인조광원 뿐만 아니라 태양과 같

은 자연광원에도 적용된다. 

III.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의 도출과 논의 

이 장에서는 고섬광의 성능 파라미터로부터 노출제한거리

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고섬광에 대한 스팩트럼 복사휘

도, 망막에 열적위험의 유효복사휘도 그리고 고섬광의 노출

제한거리를 순서대로 구한다. 보통 고섬광의 특성으로 광도

(luminous intensity)와 섬광의 지속시간이 주어지고 부가적으

로 화염의 크기가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광원의 밝기를 

타나내는 광도는 가시광선 범위에서 정의된 소위 광측정량

(photometric quantity)이나 앞장에서 노출제한을 나타내는 유

효복사휘도는 복사측정량(radiometric quantity)이다. 따라서 

광도로부터 유효복사휘도를 바로 연관시키기 어렵다. 광측정

량의 정의를 따라 광측정량인 광도에서 이에 대응되는 복사

측정량인 복사도(radiant intensity)로 변환하고 이 복사도로부

터 광원면적을 고려하여 복사휘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6)과 같다. 하지만 이런 방법

은 빛재기 양인 광도가 파장의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 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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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dure to find the exposure limit distance of a high 

intensity flash source.

Fig. 3. The luminous intensity obtained from a flash (blackbody) 

source with radius of 5 m, as a function of the blackbody temperature.

Fig. 4. The effective retinal radiance (LR), the blue-light effective 

radiance (LB) and blackbody radiance (LBB) as a function of flash 

luminous intensity.

시광부분에서만 복사도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광도

로부터 복사도를 직접구할 수는 없다.

 




  




 

(6)   

여기서 Km은 변환상수로 683 lm/W이고 V(λ)는 발광효율

함수(luminous efficacy function)이고 As는 광원의 면적이며 

λ는 nm 단위로 빛의 파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고섬광을 흑체로 보고 광도에 대응되는 복

사도를 구하고 이를 광원 면적을 고려하여 광원의 복사휘도

를 구하였다.
[6,8,15]

 즉 광원을 흑체복사법칙을 따르는 이상적

인 광원인 흑체로 가정하면 고섬광의 광도를 발하게 하는 흑

체의 온도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다. 광원을 흑체로 가정하

여 분광복사휘도를 구하는 방법은 고섬광 뿐만 아니고 다른 

결맞음이 없는 광원에 대하여 적용한 예가 있었다.
[6,8,18]

  또

한 흑체 가정에 더하여 광원은 지속시간 동안에만 일정한 광

도를 유지하는 펄스형태의 광원으로 가정하며 광원의 지속

시간과 광원에 노출시간은 같다고 하자. 

고섬광의 파라미터로부터 망막에 영향을 고려한 유효복사

휘도, 노출제한 복사휘도 그리고 노출제한 거리를 구하는 일

련의 과정을 그림 2에 정리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보통 

고섬광의 특성파라미터로 광도(Iv)와 그 지속시간(ts)이 주어

지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광원의 직경, 즉 화염구의 

직경(d)를 얻을 수 있다. 광원을 흑체로 가정하여 광도에 대

응되는 복사측정량으로 변환하여 복사도(Ie)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광원면적을 고려하여 복사휘도(Le)를 구할 수 있

다.
[6,8]

 보다 정확히 기술하면 식 (6)을 만족하는 흑체의 온도

를 구하여 이로부터 광원의 파장에 따른 복사휘도 (Le(λ))를 

구할 수 있다. 즉 광도가 Iv(cd)되도록 하는 식 (6)을 만족하

는 흑체의 온도를 수치 해석적으로 구하면 그 온도의 흑체의 

복사휘도 Le(λ)가 광원의 복사휘도가 된다. 또한 보통 고섬

광의 화염을 구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광원의 면적은 겉

보기 면적(apparent area)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광원이 램

버시안 임을 의미하며 또 다시 광원을 흑체로 가정할 수 있

는 특징이기도하다. 파장에 따른 광원의 복사휘도를 얻으면 

식 (4)로 열적유효복사휘도 LR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열적유효복사휘도 LR을 식 (5)에 대입하여 노출제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은 반경이 5 m인 고섬광, 즉 흑체의 온도와 이 광원

에서 발하는 광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온도 범

위가 2400-6000 K인 흑체에서 방출하는 가시광의 광도를 파

악할 수 있으며 온도 증가에 따라 광도는 매우 크게 증가함

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3에서 광원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를 유추하려면 광원면적만을 고려해주면 된다.

그림 4에는 열적 유효복사휘도(LR), 청색광 유효복사휘도

(LB), 열적 유효복사휘도와 같은 파장영역에서의 흑체 복사

휘도(LBB)를 광원의 광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적 유효복사휘도는 흑체복사휘도보다 약 3-4

배 정도 적은 값을 나타내며 광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가 고려하는 범위에서 광

도가 증가할수록 흑체복사에서 가시광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 (1)로 주어진 노출제한 열적 유효복사휘

도에서 광원의 유지각 α를 0.1 rad 로 하면 노출 시간 1초 인 

경우에 노출제한 복사휘도는 2×10
5
 Wm

-2
sr

-1
 가 된다. 이를 

고려하면 1 초미만 지속되는 10 Mcd 미만의 광도를 갖는 고



20 한국광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7년 2월

Fig. 5. The exposure limit distance of high intensity flashes with 

flash time of 1, 10, 100 ms as a function of luminous intensity.

Fig. 6. The exposure limit distance of high intensity flashes with 

flash luminous intensity of 1, 10, 100, 1000 Mcd as a function of 

flash radius.

Fig. 7. The exposure limit distance of high intensity flashes with 

flash luminous intensity of 1, 10, 100, 1000 Mcd as a function of 

flash duration.

섬광은 노출제한 복사휘도를 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광

도가 10 Mcd인 고섬광이 100 m전방에 나타나도 눈에 위험

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림 5에는 반경이 5 m 이고 지속시간이 1, 10, 100 ms인 

고섬광의 광도에 따른 노출제한거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에서는 노출거리는 광원의 광도에 거의 비례함을 볼 수 있으

며 이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적 유효복사휘도(LR)가 

광도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노출제한거리는 노출시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광원의 지속시간이 100배 증가함에 따라서 

노출 거리는 겨우 3.2배가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식 (5)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시간에 4승근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림 6에는 고섬광의 지속시간이 10 ms 이고 1, 10, 100, 

1000 Mcd의 광도일 때 광원 반경에 따른 노출제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에서 노출 제한거리축이 대수로 주어진 

점을 고려하면 노출제한 거리는 반경에 비례함을 알 수 있

다. 고섬광의 반경은 보통 광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화약량에도 관련된다. 한편 광원의 반경은 실험적으로 관찰

이 가능한 변수이다. 그림 7에는 광도가 1, 10, 100, 1000 

Mcd이고 반경이 5 m인 고섬광에 대한 광원의 노출시간에 

따른 노출제한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지속시간

에 따른 노출제한거리의 기울기가 모든 광도에서 모두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울기가 0.25로 노출제한거리는 지속

시간에 4승근에 비례하기기 때문이다. 100 Mcd 광도인 고섬

광에서 지속시간이 1 ms 와 100 ms에서 노출제한 거리는 

101 m와 320 m가 된다. 즉 광원의 유지 시간을 100배 늘려

도 노출제한 거리는 단지 약 3.2배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출제한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

각해보자. 노출제한거리는 고섬광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 거리로 이 거리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고섬광에 노

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권고가 만

들어지기까지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의미를 살펴보

자. 우선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알려진 광에 의한 안질

환에 관한 노출 임계치를 구분해 내고 이에 감소계수를 적용

하여 의학적인 임계치보다 최소 2배를 낮춘 값으로 노출제

한 복사휘도를 정하여 권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다.
[12]
 따라서 ICNIRP 지침을 근거로 유도된 섬광의 노출제

한 거리는 노출제한 복사휘도의 안전계수와 같이 2배의 감

소인자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섬광의 노출제한거리는 고섬광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

현하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섬광의 사용자나 섬광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지표로 활

용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섬광의 안전지표로서 노출제한거리를 제

안하고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노출제한거리는 

사람의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 거리로, 이 거리 보다 

먼 거리에서 섬광에 노출되는 경우 눈에 안전하다는 의미이

므로 고섬광의 안전지표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표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섬광의 특성으로부터 노출제한거리

까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고섬광에 대하여 노출제한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은 망막에 투영되는 열적 에너지이며 노출제한

거리는 열적위험함수가 적용된 노출제한 유효복사휘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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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그리고 광원의 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고섬광의 노출제한 거리는 광도에 거의 비례

하나 지속시간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

섬광이 사람의 눈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 광도일 때 섬광의 

지속시간에 비례할 것이라는 이전의 기대를 뒤집는 결과이다.

제안된 노출제한거리는 고섬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광

도 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광

도 광원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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